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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박순연(마리아), 정찬일(안토니오), 주영재(요한), 박경철(레오), 
김용섭(바오로), 곽론님(마리안나), 정행자(세실리아),  
김정욱(에스더), 신난숙(젬마), 장미자(안젤라), 정인선(요한), 
배형자(헬레나), 배석기(노엘), 김정우(바오로), 이태식(요한), 
이동자(로렌시아), 이문규(라파엘), 이춘재(엘리사벳), 강젬마, 
전진숙(아네스), 조갑묵(스테파노), 이대수(안토니오), 
김클로틸다, 정성수(유스티노), 정유하(시메온), 박마리아, 
김영일(미카엘), 고연(요한), 박종헌(야고보), 이영수(안드레아), 
강정자(수산나), 윌리엄버지스, 김동진(가롤로), 
김앤디(안드레아), 김영훈(미카엘), 지영킴(헬레나) 
 
감사헌금: 박순연(마리아), 이동준(베드로), 정찬일(안토니오), 
               탐 박(토마스), 김영일(미카엘) 
 
카톨릭성상건립후원: 한호자(모니카) 
 
ㅇ교무금       $ 5,640.00     ㅇ주일헌금        $ 2,098.00 
ㅇ토요헌금    $     11.00     ㅇ성물방입금     $     24.00   
ㅇ감사헌금    $1,000.00      ㅇ카톨릭성상후원   $ 500.00 
  

『 2026년 9월 13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주가나(안나), 유명주(마가렛), 송영현, 앤디킴(안드레아), 
김정욱(에스더), 폴리(Paul Lee), 이세경(이사벨라), 민충식, 
권소현(올리비아), 엄광식(토마스), 
 
 연미사 
이긍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꿀라따), 
이선애(마틸다),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김성애(마리안나), 
김진봉(베드로), 허준(요셉), 허순덕(마리아), 허순이(마멜다), 
조문기(샤스땅야고보), 주영선(소피아), 임영일(바오로),  
김창순(파스칼), 김예순(안나), 김종수, 이동준(베드로) 
 
9월 15일(화) 
최경애(데레사)          (생미사) 
김선경(임마꿀라따),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연미사) 
 
9월16일(수) ~ 9월19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연미사) 
9월 16일(수) Fr. Don                                        (생미사) 
9월 17일(목) 주영민(아오스딩)                            (연미사) 
 

A heartfelt thank-you to one and all for the 
wonderful celebration of my 80th birthday! 
Your greetings, cards, gifts, and especially your 
presence and good wishes meant so much to 
me. You made my 80th birthday very 
memorable! Fr. Don  
◎본당의 날 미사안내 
9월 20일(일)(한국순교자 대축일)은 본당의 날입니다.  
미사는 오전 10시에 이중언어로 한 대만 봉헌됩니다. 
미사 후 식사와 행사에 많은 협조와 참석을 바랍니다.  
 
◎레지오 교육 
레지오 행동단원과 협조단원, 관심있으신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개인 텀블러 지참바랍니다) 
일시: 2026년 9월 13일(일) 12:30 PM 
장소: 성 정하상 성당   강사: 김경희(루시아)수녀. 
 
◎봉성체 안내 
9 월 18 일(금), 환자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혹은 수녀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반모임 안내 
4구역 1반: 9월 19일(토) 오후6시 김주영(이냐시오)댁 
4구역 5반: 9월 19일(토) 오후 2시 정행자(세실리아)댁 
8구역 1반: 9월 19일(토) 오후6시 허은(안드레아)댁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일시: 9 월 25 일(금) 오후 7 시 30 분 
미사신청 하실 분들은 9 월 20 일까지 접수하십시오. 
사진을 제출하실 분은 미리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환영 울뜨레아 
일시:9 월 27 일(일)오전 10 시 30 분, 신관 1 호실 
중북부 시카고 여성 18 차 꾸르실료가 교우분들의  
기도 속에서 잘 끝마쳤습니다. 수료하신 이향례(자넷), 
임장미(모니카), 표혜진(레지나)자매님들을 축하합니다! 
모두 오셔서 교육을 마친 세 분을 환영해 주십시오! 
 
◎성경공부. 성경통독 안내  
성경공부: 매주(수) 오후 2시 최에스텔 수녀 
성경통독: 매주(목) 오후 6시 이마틸다 수녀 
 
◎2027 년 부활세례반 예비자 모집 안내 - 10 월까지  
성인교리시간: 주일 오전 9 시 30 분    
청년교리시간: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Generation to Generation 기금모금 
시카고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세대에서 세대로’의 
기금모금에 교우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수표를 쓸 때 수취인을 G2G 혹은 G to G 로 쓰십시오. 
본당 목표: $440,000.00 (기간:5 년)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시간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보편 지향 기도 

26 년 

9/13 

9 시 김종휘(루카) 김희경(안젤라)) 정한나 박춘자(아가다) 

11 시 김경숙(클로틸다) 서원복(로사리아) 임기홍(스테파노) 이 영(레오) 
이관숙(마리아) 

26 년 

9/20 

 
10시 

 
본당의 날 

 

9월 13일 연중 제24 주일 

하늘을 쳐다보시는가? 9월의 하늘은 마치 누군가 파란 

물감을 쏟아 부은 듯 청량하고 맑다. 보고만 있어도 

하늘의 이야기가 쏟아 내릴 것 같다. 그런데 하늘은 

늘 있는 곳에 있으니 우리의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되

어 있고, 머릿속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일상 문제와 

스트레스로 복잡하다. "통장 잔고는 왜 이렇게 바닥을 

길까?" 혹은 "아까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

을까?" 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이에게 복을 빌

어주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귀로 들어 머리

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절대 안 되는 안타까움이 

마음에 넘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스

스로 감정의 문을 닫아 버린다. 미움과 증오라는 감정

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억울해한다.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저 상

처받은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내 팔자야" 하고 자포

자기하 듯 살아간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비유 하나

를 들려준다.  

 

복음에 나오는 종의 빚은 자그마치 '만 탈렌트'였다.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 아니 개인이 평생 동

안 아니 수 없이 다시 태어나도 못 갚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종이 엎드려 시간을 좀 주시면 다 갚겠다고 

빌자, 원금 분할 상환 기한 연장이나 담보 설정 같은 

조건도 없이, 주인은 탕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베푼

다. 이유는 단 하나, "가엾은 마음" 때문이다. 자본주

의와 효율성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초대형 적자 경영 마인드다. 하느님의 자비는 

이렇게 파격적이고 헤프다 싶을 정도의 상상초월의 사

랑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수조 원의 빚을 단번에 탕감 받

고 나온 그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

진 동료를 만난다. 그리고는 멱살을 부여잡고 당장 돈 

갚으라며 감옥에 가둬버린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처

사인가?  

 

그런데 정작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생명, 구원, 조건 없는 자비'라는 엄

청난 것들을 은총(공짜)으로 받아 산다. 그런데 누군

가 나에게 말 한마디 섭섭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면 

멱살부터 잡으려 든다. 하느님께 받은 거대한 용서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타인의 조그만 허물에는 눈을 번

뜩이며 법적 감정적 응징을 가하려 한다. 

 

 

오늘 1독서 집회서 저자는 우리게 엄청난 질문을 던진다. "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

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집회서 28,3) 나에게 상처 준 사

람에게는 칼같이 잣대를 들이 대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주

님, 제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염치

없는 태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와 진노 혐오스러운 적

개심을 쥐고 있으면 하느님의 평화는 먼 곳에 있을 뿐이다.  

 

하느님께서 우리게 베푸신 용서는 내 안에 쌓아두는 ‘저장

용’이 아니라, 나를 거쳐 타인에게 흘러가는 ‘통로용’이

어야 한다. 하느님의 자비가 나를 지나 내게 상처 준 이들

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화해와 자유'라는 용서의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진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있

다면, 어쩌면 나는 하느님의 탕감 은혜를 아직 가슴 깊이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 가치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인간관계의 온갖 갈등을 한 방에 

해결할 열쇠를 우리게 건넨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의 것입니다." (로마 14,8)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재산… 이 모든 것에 '내 것'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으니 

조그만 손해나 상처에도 넘어지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내 명예도, 내 억울함도, 심지어 내 존재 자체도 '주

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왜 

내 자존심 때문에 영혼을 상하게 하면서 분노할까?"하며 한 

걸음 물러 나 의연해질 수 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분노, 억울함, 적개심은 우리 삶 안에 

찾아올 수 있다. 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불청객

에게 상을 차려주고 안방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시선을 잠시 땅에서 하늘로 돌려보

자. 그리고 나를 살려낸 자비와 은혜의 기억들을 끄집어내

어 마음을 정화하고, 그 독한 감정들을 보내 버리자. 여전

히 이를 갈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문밖에서 안절부절하시

며 이제 그만 그 고통의 감옥에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목소

리에 귀 기우려야 한다. 그래서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용서의 영적인 공식은 아주 단순하다. "주님의 것인 '나'

가, 주님의 것인 '너'를 용서한다." 또 "주님의 것인 '너'

가, 주님의 것인 '나'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잃은 것도, 

당한 것도, 빼앗긴 것도 '주님의 것'으로 보면 한결 가벼워

질 수 있다.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 아래서 하느님의 자비

를 맘껏 받아들여, 나를 묶고 있던 미움의 줄을 끊어 내는 

우리였으면 한다.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www. 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2026 년 9 월 13 일 연중 제 24 주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집회서 27,30―28,7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4,7-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복음  마태오.18,21-35 
◉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286          봉헌성가      221       

                       성체성가   166           파견성가       47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Sr. 이 정희(마틸다)    C (773) 941-2648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 


